              제1,2,3 RUTC 실현 : 땅끝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행1:8)             12/1/2019


땅끝은 단순히 거리적인 의미만 있지 않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현장을 의미한다. 
100년전 한국에는 복음이 없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다. 

지금의 중남미를 보면 같은 상황이다.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움이 많은 나라들이 되어 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이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스페인 군대가, 캐톨릭이, 잘못된 해방신학, 신비주의로 가득차 있다.  


1. 분명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놓치면 끝없는 재앙과 이유없는 실패가 계속된다.

1) 마16:13-19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과 축복이 그것이다. 



2) 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마12:28), 성령의 역사(행1:8)가 나타난다.



3)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 재창조, 모든 것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 


4) 여기서 RCA에서 선포된대로 기성세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된다. 



2. 이 복음 가진 자들의 원네스 시스템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마18:18-20의 “두 세사람” 
행13:1-3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오인1조
                                

1) 한 교회의 원네스



2) 한 지역과 나라의 원네스



3) 전 세계 안에서 복음 가진 자들의 원네스




결론









